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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'코로나19 역풍'에 멈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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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중순 예정됐던 '임진각 평화곤돌라' 개장을 4월로 연기했다. /파주시 제공

DMZ 관광객 확대 야심찬 계획

850m 이달 개장예정 내달 연기

파주시가 DMZ(비무장지대)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'임진각 평화곤돌라'가 코로나19

로 결국 멈춰섰다.

시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식을 4월로 연기한다

고 밝혔다.

'임진각 평화곤돌라'는 오스트리아 도플마이어사가 327억원을 투입해 임진각~민통선 내 반환 미군공여지 

캠프그리브스 간 850m에 캐빈 2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, 지난해 말 공사를 마치고 2개월간 시험 운행을 거

쳐 3월 중순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었다. 

곤돌라 캐빈은 10인용으로, 일반 캐빈 17대, 크리스탈 캐빈 9대가 운행될 예정이다.

곤돌라는 임진각의 하부 정류장을 출발해 임진강을 가로질러 캠프 그리브스 상부 정류장에 하차하며 순

환 운행한다. 상부 정류장에서는 연결 도로를 통해 걸어서 캠프 그리브스를 연계해 관광할 수 있다.

시는 민통선 구간인 상부 정류장에 전망대 2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볼거리 조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 노

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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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환 시장은 "임진강을 가로지르는 평화곤돌라가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볼거리가 돼 지역경제에 많

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"면서 "곤돌라 개장이 4월로 연기돼 아쉬움이 크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

종식돼 지역경제와 DMZ 평화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고 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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